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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고부가가치 전환 유도
산자장관,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집중육성 … 실물경제 활성화도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1월10일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물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장관은 전남대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석유화학산업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중국, 중동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수출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질 좋은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여수석유화학공장 합동기공 30주년을 기념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

정세균 장관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애로 해결로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화를 위

한 기술개발을 지원을 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지난 30여년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의 석유화학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출시장을 개척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 때문”이라며 관계

자들을 격려했다.

산자부는 정세균 장관과 석유화학업계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애로사항 등을 정책에 최대

한 반영하고 신소재 등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육성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구조가 고부가가치제품 중심

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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